
금융위원회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. 9. 26.(화)

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
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서울경제 9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 

□ 서울경제는 ’23.9.26일자 「책임준공 약속 못지킨 신탁사 ··· 수천억 배상

요구에 ‘나 몰라라’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금융당국도 부동산 신탁사 

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”고 보도했습니다.

< 보도 세부내용 >

 - 당국은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 신탁 총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% 이내로 
제한하는 한도규제를 신설할 방침

 - 책준신탁의 손배 책임범위 및 시기 명확화, 준공 필수사업비 100% 사전 확보 원칙 
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실시

 - NCR 산정시 책준신탁 신용위험액에 시행사·시공사의 신용위험 등도 반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□ 금융위·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신탁 관련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

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□ 다만,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

없으며, 현재 검토중에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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